
국외 출장 관련 금품수수 의혹 특별조사 결과

기관명 지적 및 조치 요구

공연전통

예술과

 □ 2018년한중일공연예술제및한국문화의날관련국립합창단공연현장지원 
국외출장(‘18.8.26~31) 관련

  ㅇ 동출장관련숙박비를 출장 전 기 지급받았고, 국립합창단이 본인들의
숙박비를결재(각 581,696원, 5박)한것을중국현지에서알고있었음에도, 

    - 출장종료후즉시사후정산을통해위숙박비를합창단또는국고로반납
      하지 않고, 또한 동 내용을 즉시 신고하지 않았으며 경찰 수사 이후에야
      반납을위한협의를하여결과적으로합창단에반납해야할숙박비를장기간  
      소유하였음
    ☞ (공연과 ◇◇◇) 청탁금지법, 국가공원법 위반 등에 대해 ‘경징계

이상(징계부가금 의결)’요구
    ☞ (공연과 ◎◎◎) 위반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징계 대상

으로 보이나, 근무기간이 2년이 조금 지난 무기계약직 신분으로서
공무원인 ◇◇◇ 동일한 처분을 하기에는 과한 측면이 있으며, 자진
신고 후 숙박비를 전액 반납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의’조치

해외문화

홍보원

□ 2018년 한중일 공연예술제 공연 추진상황 점검 국외출장(‘18.8.29~31) 
관련

  ㅇ 동출장관련중국측예산지원여부에대해담당공무원으로서이를 명확히 
확인하지않아결과적으로합창단예산에서해홍직원 2인(◆◆◆, ●●●)의 
숙박비가 집행(각 157,082원, 2박)

    ☞ (해홍 ◆◆◆) 동 출장 업무 담당자로서 중국측의 숙박비 지원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결과적으로합창단예산에서 숙박비가
     집행된 것에 대해‘주의’조치
  ☞ (해홍 ●●●) 당시 담당 사무관의 다른 일정으로 인해 대신 출장을

      가게 되는 등 직접 관련성이 적은 것을 감안 ‘엄정주의(구두)’조치



기관명 지적 및 조치 요구

국립

합창단

□ 2018 한중일 예술제 및 주중한국문화원 연계공연 국외 출장(‘18.8.26~31) 
관련

  ㅇ 기관(합창단) 예산으로 문체부 직원 4명의 숙박비를 결재(738,778원)하여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 위반

   ☞ 청탁금지법 제23조제5항제3호 및 제24조,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법원에과태료부과(법인) 통보

ㅇ 출장 종료 후 결재한 숙박비를 즉시 정산․반납 받으려 하지 않았고, 경찰
수사 이후 문체부 직원이 반환의사를 밝혔음에도 조속한 반납처리를지연

하는 등예산및회계처리소홀
   ☞ 직무관련자에게 해외출장 관련 지원을 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회계 처리를 분명하게 하는  
등 예산 및 회계 관리 철저(기관주의)


